
혜공 스님과 원효 스님이 똥을 누며 지은 이름

도량은불사중이다. 아담한도량의 절반 이상이 제 모습이아니어서호젓한 절집
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다. 풍경소리, 목탁소리 대신 망치 소리와 기계소리로 도
량이 어수선하다. 하지만 앞산 운제산으로 올라가 멀리서 절을 바라보면 서운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많은 것들이 생략된 원경이 다시 호젓한 절을 느끼게 해준다. 호
수위에 절이 하나 떠있다. 오어사다.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됐다. 처음에는 항사사(恒沙寺)였다. 자세한 창건
내력은전해오지않는다. 항사사가오어사가된이유는혜공스님과원효스님때문
이다. 혜공 스님은 만년에 항사사에 머물렀다. 분황사에 머물던 원효 스님은 의심나
는 게 있으면 혜공 스님을 찾았다. 어느 날 두 스님이 시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 위에서 똥을 누고 있었다. 혜공 스님이 말했다.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누었다.”이일이있은후오어(吾漁)사라고쳐불렀다고한다. 

산을 내려와 다시 도량에 들었다. 사천왕문도 불사중이어서 작은 죽문으로 들어

가야 했다. 절에 가는 맛 중의 하나가 사천왕문인데 아쉬웠다.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간 기분이 잠깐 들었다. 피할 수 없는 사천왕의 시선에 숨죽인
‘나’를 보고 있으면 맞아야 할 매를 맞는 후련함을 느낀다. 물가를 향해 서있는 사
천왕문위로매미가울고, 종각에걸린 법고엔말벌 하나가매달려북을 치고 있다. 

무애가(無碍歌)를 부르며 중생들과 살았던 원효 스님과 법당보다 우물 안이 더
편했다고 하는 선지식의 선지식 혜공 스님. 만날 수만 있다면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두 사람. 그들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하니 작은 도량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도
량 밟는 의미가 새롭다. 종각도 조만간 불사를 할 모양이다. 기둥마다 줄을 둘러놓
았다. 법고에 매달려 있던 말벌이 여전히 북을 치고, 잠자리 두 마리가 기둥 줄에
날아와앉는다. 나란히앉아똥을 누고 있는지도모른다. 

법고에 매달렸던 말벌이 날아갔다. 북을 다 친 모양이다. 기둥 줄에 앉았던 잠자
리 두 마리는 여전히 똥을 누고 있다. 누가 똥을 누고 누가 고기를 누었을까. ‘여시
오어(汝屎吾魚)’, 같은 것을 다른 마음으로 보면 누구는 똥을 누고 누구는 고기를
눈다. 모든 것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가 오면 오어사에 가볼 일이다. 생
과 사, 색과 공, 미와 추까지 모든 것이 다르면서 다르지 않다는 법문이 있기 때문
이다. 글ㆍ사진=박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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